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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맛은 ‘깔끔’, 속은 ‘훈훈’, 기운은 ‘펄펄’
라하브라 <산촌>의 ‘시래기전골’과 ‘버섯들깨탕’

예전에는 이맘때 한국에서는 겨울나기 준비에 들어갔

다. 김장도 겨울나기 준비의 일환이었다. 푸짐하게 담근 

김장은 긴 겨울을 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먹거리였다. 

그런데, 겨울 먹거리로 잘 익은 김치와 더불어 이것을 

빼 놓을 수 없었다. 바로 시래기이다. 겨울철 천연 종합

영양제라고 불릴 만큼 영양성분이 풍부한 시래기는 무

청을 말린 것으로 선조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래기를 

조리해 섭취했다. 때론 나물로 무쳐 먹기도 했고, 국거리

로 이용하기도 했으며, 돼지등뼈, 감자와 함께 감자탕의 

재료, 각종 생선 요리 등에도 사용하기도 했다. 

먹거리가 많은 현대

에도 시래기는 별미 

음식으로 꼽힌다. 하

지만 시래기 요리를 

맛볼 수 있는 음식점

은 흔치 않다. 그런데 

라하브라에 제대로 

된 시래기 요리를 맛

볼 수 있는 곳이 생겼

다. 얼마 전 새 주인을 

맞은 <산촌>이다. 

<산촌>의‘시래기전골’은 육수에 된장을 풀고 들깨

가루와 함께 시래기를 푸짐하게 넣어 끓여 그 맛이 구

수하면서도 깔끔하다. 여기에 수제비를 더해 먹는 즐거

움을 더했다. 푹 삶아진 시래기에 수제비 한점, 그리고 

뜨끈한 국물이 어울어져 입속의 

즐거움과 속 시원함이 함께 찾아

오며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

는다.

<산촌>의‘버섯들깨탕’도 맛

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특

별한 음식이다. 멸치 육수에 세 

가지 버섯과 들깨가루, 녹두를 함

께 넣어 뚝배기에 푹 끓였다. 탕

인 듯하면서도 죽처럼 느껴지는 

부드러움이 일품이다. 감기 등으

로 입맛이 없거나 기력이 없을 

때 한 그릇 비우고 나면 절로 힘

이 날 음식이 바로‘버섯들깨탕’

이다. 식당의 이름처럼 옛날 한국 

산골에서 먹던 담백하면서도 맛

깔스러운 향토 음식이 미국으로 이민 온 느낌이다.

푸짐한 밑반찬 하나 하나도 맛깔스럽기는 마찬가지이

다. 그도 그럴 것이 <산촌>의 음식들은 이미 그 맛으로 

유명세를 탄 옛 MK BBQ의 주방장의 손끝에서 조리 되

기 때문이다. <산촌>의 맛은 MK 시절보다 업그레이드 

된 느낌이 든다.

“식당 음식의 맛은 종업원의 친절부터 시작된다는 사

실을 명심하고 있습니다. <산촌>의 종업원 모두는 <산

촌>을 찾아주시는 모든 고객들에 최고의 친절을 베풀

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서

슴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. 맛도 친절도 모두 만족하고 

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

개업 기념으로 11월 30일 까지 10% 할인 행사를 진

행하고 있다.

▶ 문의: (562) 694-5959

▶ 주소: 1240 W. Imperial Hwy., La Habra, CA 90631

 

LA한국문화원 ‘풍요 그리고 감사’ 공연

LA한국문화원(원장 김낙중)이 공연

작품 공모전 「2018 ARI Project」 열

일곱 번째 무대로 비타무용단(단장 조

진숙)의‘풍요 그리고 감사 (Richness 

and Gratitude)’공연을 오는 30일(금) 

오후 7시 30분, 문화원 3층 아리홀에

서 개최한다.

공연에서는 품위와 격조의 맥이 살

아있는‘화선무곡’을 시작으로, 기방

예술로서 한과 신명을 동시에 지난 신

비한 느낌을 주는‘살풀이춤’, 전통소

리극‘배뱅이 창’, 민속춤의 정수‘승

무’, 강원도민요‘한오백년, 태평가’, 

흥겨운 소리‘경복궁타령’등과 신명

과 흥겨움을 함께 하는‘설장고’, 농

악에서 채상을 돌리며 노는‘소고춤’, 

황해도 해안지방의 민요‘배치기, 뱃노

래, 잦은뱃노래’등 한국의 전통국악

과 무용의 진수를 화려하고 신명나게 

선보일 예정이다. 

이를 위해 한국전통무용을 미 주류

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해 온 비타무용

단 조진숙 단장을 비롯해 김민정, 최경

희, 허현숙, 이지호, 정수경 등 미주지

역 공연가들과 김묘선(국가무형문화

재 제27호 승무 전수교육조교), 서광

일(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

이수자), 박준영(국가무형문화재 제29

호 서도소리배뱅이굿 전수교육조교) 

및 김기홍, 김탄분 등 한국중견예술인 

6명이 무대에 오른다.

공연의 관람 및 참가는 무료이지만 

온라인 또는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해

야 한다.

▶ 문의 및 예약: (323) 936-3015

     tammy@kccla.org, www.kccla.org/

     english/programs_reservation.asp 


